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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의 채용선호도는 창업경험자와 일반 구직자 간의 차이 없이 입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구직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둘째 일반 구직자와 창업경험

이 있는 구직자 간의 창업 관련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셋째 창업경험 구직자와 일반 구직자 간의 채용선호도 차이를 보기 위함이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는 기업가정신, 창업동기, 구직자특성으로 하고 종속변수로는 채용선호도로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는 구직자 구분

(창업경험자 vs 일반구직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설립 연도 5년 이상의 기업 100개, 설립년수 5년 미만의 신생기업 100개의 인사담당자이며 설문지는 총 두 종류로 배

포되어 최종적으로 101명, 일반 구직자 88명 총 189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창업경험자와 일반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정신만이 채용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직자 구분의 조절효과는 창업동기와 채용선호도 간의 관계에서만 발견되었다. 셋째, 창업경험자를 기준으로 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창업동기와 채용선호도와 창업자 특성과 채용선호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창업자 특성과 채용선

호도는 기각되었다. 넷째, 일반구직자를 기준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구직동기가 오히려 채용선호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적은 표본과 다양한 업종과 전통적 기업과 벤처기업의 인식차이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창업경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창업경험자가 창업을 접고 자신의 진로를 취업으로 전환하였을 때 어떠한 준비를 하면 되는

지에 대하 시사점과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일반 구직자들도 기업이 선호하는 채용선호도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준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앞으로의 창업 활성화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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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한국은 취업난이 심화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연간 고용동향’에 따

르면 2018년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후 최고치의 기록

으로 갈수록 청년들의 구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통계청, 2019). 이처럼 청년실업의 문제와 일자리 부

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쟁점이 되

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창업 교육과 함께 청년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 확산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청년 창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창업을 위한 수업 개

설을 늘리고 대학생 역시 대학생활 중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창업의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김규동, 2108).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서는 사내 벤처를 육성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GEM 보고 연구서에서

도 알 수 있듯, 대기업에서 창업을 육성하고 장려하며 대학의 

창업관련 교육과 동아리, 선도대학을 통한 지원사업 등을 진

행한다. 이와 더불어 각 기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가 

이어지면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박대한 외, 2019; 송윤화 외, 2019). 
이와 같은 상황은 고무적이긴 하나 창업경험자들이 창업에

서 취업으로 자신의 진로를 바꾸었을 때의 대안도 필요하다. 
정부의 시책과 최근의 경향은 졸업 이후 대학생들의 수요와 

관계없이 창업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창업을 

통해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청년 창업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창업에 실패하는 창업자의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도약 특례 보증 등만 있을 뿐 재취

업으로 자신의 진로 방향을 바꾸고 취업 시장으로 돌아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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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준비생들이 되는 창업자에 대한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김
형호·윤현덕, 2015).
창업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임은 틀림없으나 현 

시점의 창업은 양질의 창업이라 보기 힘들다. 중소 벤처기업

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창업에 지원한 금액은 1조 1,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이러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창업과 관련하여 상업화, R&D, 창업교육, 시설, 멘토링, 컨설

팅, 행사,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높은 실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정부

가 기대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보다는 취업의 

도피처로 창업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에서는 오히려 20~30대 창업이 감소하고 있으

며, 정부 인증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중 20~30대 청년

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창업진흥원, 2019). 
창업에 실패한 창업경험자들을 다시 구직시장으로 내몰리면

서 일반 구직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더

욱이 창업에 실패한 창업경험자들은 창업에 투자한 시간만큼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데, 취업시장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재

취업률이 낮아지게 된다(채구묵, 2013). 이처럼 기업은 구직시

장에서 창업경험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창업경험

자들이 창업에서 취업으로 진로 방향을 바꾸었을 때, 기업들

은 창업경험자들에 대해 일반 구직자와 동일한 눈높이로 보

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 이유로 창

업가들은 독자적으로 일하고 싶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더욱 높은 통제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

해서 조직을 벗어나 재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Shane Kolvereid & Westhead, 1991). 
하지만 이러한 창업자들의 특성 중 기업가정신은 오히려 구

직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백유미, 
2018). 기업가정신은 창업하는 기업가들에게는 필수적인 요건

이지만, 취업 가능성을 갖는 데에도 필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Berglund, 2013). 
일반적인 구직자들도 기질적으로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겠으

나 창업경험자와는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창업

을 경험한 구직자들은 창업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을 바탕으

로 창업하였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시

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이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Longenecker et.,al, 1997), Schumpeter(1934)는 창조적 파괴에 

앞장섬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창업하는 사람들은 평범함을 거부하고, 안정보다는 기회를 

택하며,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일반 구

직자들의 기업가정신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은 이들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홍, 2012). 창업경험

자들은 창업을 위해 기업가정신 외에도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와 같은 명확한 창업동기가 필요하다(강순빈, 2012). 
또한, 나이, 학력, 경험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창업에 영향

을 주기도 한다(김완재, 2007). 이러한 창업가적 특성은 4차산

업 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재상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현장

에 적용되고 있다(백유미, 2018).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창업경험자에 대한 채

용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창업경험

이 있는 경험자와 창업동기와 창업가 정신을 가진 단순 구직

자에 대한 채용선호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다. 더욱

이 채용선호도의 경우 관련 연구는 전무하며 기업의 인재상

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이신철, 2009; 황상민·권태연, 
2012). 황상민·권태연(2012)이 기업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인재상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 중 하

나로 ‘패기 넘치고 믿음직하고 카리스마 있으면서 성과를 잘 

내는 팀장’의 모습을 꼽았다. 오너십을 가진 주도적인 직원을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성향은 기업가정신을 비롯한 창

업자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사담장자의 관점에서 구

직자의 기업가정신, 창업동기, 구직자 특성이 채용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둘째, 기업가정신, 창업동

기, 구직자 특성과 채용선호도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인식이 

구직자 구분(창업경험자, 일반구직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은 기업가정신과 성과의 관계

에 집중된 연구에 비해 더욱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했다

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경험 이후 재취업 전환 시 기업의 창업

경험자에 대한 채용선호도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자들이 취업하고자 결정할 때 기

업에서 가지는 창업경험자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창업 교육 

및 창업 확산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

역사적으로 기업가정신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김종관(1994)은 산업혁명 이전에도 무역에서 기업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정신은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대두되었다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즉, 농업사회, 상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은 사회경제적으로 일대 변혁기였으며, 이러한 변혁의 구

심점은 산업혁명으로 고찰될 수 있다. 그는 기업가정신은 이

러한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태동되어 기업경영의 중요한 원동

력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모범적인 산업혁명으로 평

가되는 영국의 산업혁명은 경험적이며 합리적인 단계였으며, 
그 속에서 나타난 기업가정신 역시 비슷한 성격으로 간주된

다고 하였다. 더불어 당시의 기업가는 자본가이고 공장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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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상인으로서 경험주의자이고 합리주의적 행동을 발휘하

는 기업가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대표적 학자로는 미국의 경제학자 슘

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새로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상품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는 기업

가를 혁신자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혁신자가 갖추어야 할 요

소로 신제품 개발,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신시장 개척, 새

로운 원료나 부품의 공급, 새로운 조직의 형성,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문형주, 2010).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끊임없

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본질은 기업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 조직단위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먼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동시에 창출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가는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책

임을 지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올바른 기업가정신

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으로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Schumpeter(1934)는 혁

신성과 진취성을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여기에 위

험 감수성을 포함 시킨 학자도 있다(Autio et al., 2000; Zahra, 
1991). 
이 외에도 Timmons(1977)는 목표지향성, 자존심, 창의성으로 

구분하였고, Welsch & White(1981)는 자기통제욕구, 도전의식, 
위험 추구성으로 정리하였다. Dunkelberg & Cooper(1982)는 성

장지향성, 독립성, 장인정신이라 하였고, Hornaday & 
Aboud(1971)는 성취욕구, 자율성, 독립성으로, Borland(1974)는 

내적 통제 위치를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을 한 개인이나 소집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수준에서 기업 전체에 의존하는 과정이

라고 최초로 제안하였다. 그는 기업가적 특성으로 혁신성, 위

험감소성향, 진취성을 강조하였다. 김상용(2008)은 기업가정신

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많은 연구자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역시 이러한 

세 가지를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문경(2015)은 기업가정신을 구분함에 있어 

Schumpeter(1934)가 제시한 경영능력, 진취성, 창의성, 혁신성

을 사용하였다. Cooper et al.(1988)는 기업가적인 지향성에 대

한 설명에서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독립성, 성장지향성, 
위험 감수성, 위기의식으로 구분하였다. 위험감수성은 얻어질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의사결정을 통

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투입하려는 

구성원의 경향을 나타낸다(Dess & Lumpkin, 2005). 이러한 내

용을 바탕으로 최문경(2015)은 연구에서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을 사용하였다.
대체로 기업가정신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정리해 보자면 많은 학자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인 즉, 혁신성, 진취성, 위험 추구성을 기업가정신 구성요인

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2.2 창업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가정신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들은 대체로 외적인 성과 

즉 돈, 권력, 사회적 위치 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한다. 
개인이 창업가적인 행동이나 태도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는 

혁명이 아닌 자극에서 비롯된다. 창업가들은 창업을 시작해야

겠다는 자극을 받게 되며, 바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이는 

본질적인 동기와 과거에 있던 내적 및 외적의 보상으로 인한 

것이다(Carsrud & Brännback, 2011). 또한, 창업가들은 독자적

으로 일하고 싶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더욱 높은 통제

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Shane, Kolvereid & Westhead, 1991). 
대부분의 기업가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소화할 것이며 실

패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으로 

버텨나간다. 궁극적으로 외적인 동기부여나 보상은 사회적 위

치 및 권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이나 주식옵션 등 또 다른 

보상으로 인해 이루어진다(Carsrud & Brännback, 2009). 기업

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 동기는 창업 자체의 성공여부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특성이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매

우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Begley & Boyd, 1987).
그리고 창업 동기는 창업뿐 아니라 창업 이후 기업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Begley & 
Boyd, 1987). 창업동기 요인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자극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창업 의지를 불러일으

켜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창업자에게는 창업기업의 성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Shapero(1975)의 창업행동모형에서는 동기 부여된 개인의 창업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창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설명하였다. 창업 동기는 기회탐색, 위험감수, 
직업선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창업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발전시켰다(Krueger & Dickson, 1994).
창업동기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 동기 

중 개인의 창업동기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특질(Trait)을 들 수 

있다(윤방섭, 2004). 창업 동기는 개인의 창업동기요인과 기업

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중 

환경요인은 개인적 환경요인과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구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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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창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질로 가장 많이 

연구된 요인은 개인의 위험선호 성향, 성취욕구, 자기유능성, 
자기효능감, 자율욕구 등을 들 수 있다(Sexton & Bowman, 
1985; Kreuger & Brazeal, 1994; Greenberger & Sexton, 1988).

Reynolds(1992)는 창업의사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환경, 경력 

환경, 개인의 성향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의 이론으로는 창업

과정은 창업자의 개인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환경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Greenberger & Sexton, 1988). 
본 연구에서의 창업자의 동기는 강순빈(2012)의 연구에서 채

택했던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를 사용하고자 한다. 창

업경험자들이 이러한 창업 동기를 가지고 창업했다고 했을 

때 기업에서는 이러한 동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3 창업자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창업자의 특성으로는 심리적 특성, 행위적 특성, 
배경적 특성, 역량 특성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되고 있다. 이

러한 특성 중 배경적 특성은 가정환경, 교육수준, 성, 연령, 
경력 등이며, 역량 특성은 기회개발 역량, 관리 역량, 사회적 

역량 등을 핵심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다(김완재, 2007).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은 성취동기, 위험감수성, 모호함에 대

한 인내성향, 통제위치, 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수로 설명되며, 
성취동기는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몰입 등으로 

창업자가 가져야 할 핵심 특성이다. 또한,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성취욕구가 있어야 하며, 상황

에 따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과 창업 전의 풍부한 실

무경험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내용을 기반으로 김종하(2009)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경력특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과

감히 대처하는 정도이며, McClelland(1967)는 성취동기가 강한 

사람은 적절한 위험감수성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모호함에 대

한 인내력은 비결정적인 상황 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을 의미한다. 
창업자의 통제 위치는 특정한 일에 관한 결과가 자신의 특

성이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재적 통제성향과 자신의 

노력과 행동보다는 행운이나 운명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고 인식하는 외적통제성이 있다. 창업자의 행위적 특성에 대

해서는 창업동기, 실패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대처노력, 신

뢰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박영배․윤창석, 
2001). 
창업자 특성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연구로 창업자의 가족배

경, 교육수준, 가치관, 연령, 직장경력, 창업동기, 닮고 싶은 

다른 창업자(role model) 등의 배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창업자

의 공통된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설병문․홍효석, 
2013).

창업자의 특성이 그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김종하(2009)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자에게 있어 성별과 학력요인은 기업의 경영성과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경험이나 

창업경험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대상 및 판매망의 확보, 우호적 네트워크 형성, 보다 많

은 정보의 접근가능성,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 등에서 과거의 

업종경험 및 창업경험이 도움되고 이는 곧 경영성과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김완재(2007)는 창업자의 특성을 배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

서도 성별, 연령, 학력, 창업경험 등의 배경적 특성에 관한 선

행연구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나이에 대한 구분은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적 인식으로 

인해 기업의 채용 선호도에 영향을 미쳐 왔다. 2000년대 들어

서면서 성별 나이에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성별/나이에 대한 기업의 채용 선호도는 업종과 직종

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학력에 대한 연구로 Roberts(1970)는 창업자의 학력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첨단제품과 관련된 벤처산업의 경우에 학력과 

성과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

반제품과 관련한 기업을 표본으로 했을 때는 학력과 성과 간

에 유의한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Sendberg & Hofer, 1987) 
그리고 조형래(1994)는 제품의 혁신성이 높은 경우는 학력과 

성과 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고, 혁신성이 낮은 제품

은 그 관련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경험에 관한 연구로 Bird(1993)는 성공적인 창업자는 자신의 

이전 업종 경험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업종

에서 사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관련 업종에 대한 경험은 창

업자가 새로운 사업체를 더욱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창업 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익혀 

보았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 입사했을 때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위 요인을 정하고 연구를 하였다.

2.4 채용 선호도에 관한 선행연구

채용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김미영(2013)은 채용

(recruitment)이란 충원이라고 부르는 관리기능의 하나로서, 인

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직이 요구하는 최적의 지원자를 

어떻게 선발하느냐의 문제라고 하였다. 
Chruden & Sherman(1976)은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가운데

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

다고 판단되는 인적자원을 고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으
로 정의하였다. 임창희(2003)는 인력을 모집한 후에 여러 가

지 도구를 가지고 각 지원자를 평가하여 적합한 자를 선발

(selection)하고 그들을 필요한 직무에 배치(placement)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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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채용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정규엽(2010)은 인사관리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서부터 시

작되며, 채용은 인사관리의 출발점으로 인사관리의 성패를 좌

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직원의 채용

에서 최고의 인재보다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하

였다. 그리고 김창의(2001)는 채용은 지원자 중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

는 인력을 선발할 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

한, 이수희·김맹선(2015)은 이와 같은 직원 채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이며, 선발 대상자

는 직무명세서상에 제시된 기술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보유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채용제도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

한 경영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며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김미영, 2013).
최근 기업의 채용방식은 과거의 채용 방식(대규모, 정기 공

개채용)에서 탈피하여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채용 방식

(소규모, 수시채용)을 도입하고 있다. 채용을 담당하는 기업 

쪽에서도 신입 직원보다 바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채용방식에 따

른 구분으로는 경력으로 구분한 신입 채용과 경력 채용으로 

나눌 수 있고, 시기별 구분으로는 정기 및 수시 채용, 채용형

식에 따른 구분으로는 공개채용, 추천제를 통한 채용, 인턴제

를 통한 채용, 헤드헌팅을 통한 채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에서 인력을 선발할 때 구직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한 인

재를 발굴하는 것이다(조성인·김은애, 2014). 기업이 이러한 

구직요건을 활용하는 이유는 Arrow(1973)의 선별가설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교육이 생산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구직자 선별 기제로 

사용한다. 즉 개개인의 모든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많은 비용

이 소요되므로 채용 시 학위, 자격, 성적, 학력, 성별, 경력, 
나이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측정이 쉬운 기준을 선택한다는 

것이다(조성인·김은애,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채용 선

호도를 구직요건이 기업의 요구에 충족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던 선행연

구와 이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

하여 제시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구직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둘째, 일

반 구직자와 창업경험이 있는 구직자 간의 창업관련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셋째, 창업경험 구직자와 일반 구

직자 간의 채용선호도 차이를 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 도출 후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독립변수는 기업가정신(문형주, 2010), 

창업(구직) 동기(강순빈, 2012), 창업자(구직자) 특성(김완재, 
2007)으로 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채용선호도(이은준, 
2002)로 설정하였으며, 구직자 구분(창업경험자 v.s. 구직자)을 

조절변수로 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더

불어 본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을 가진 구직자와 일반 구직자 

간의 기업가정신, 창업동기, 그리고 창업자 특성에 차이가 있

는지 차이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의 설정

박홍상(2007)은 기업들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높은 

인재를 찾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상석(2006), 송광선(2000) 
등의 창업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창업동기에 따라 

기업의 채용 선호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강순빈(2012)
은 창업가 정신의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이 기업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준(2002)은 Senge(1994)는 미래의 뛰어난 기업은 사람들

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기업이 될 것

임을 지적하였고, 또한 그는 LG전자의 사례로 어떤 기업이라

도 구체적인 인재상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생존

전략은 곧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강조하였다.
조성인·김은애(2014)는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모두 일정한 기

준의 구직요건을 고려하고 있으며, 많이 알려진 구직 요건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와 구직자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김교성(2005)은 구직자가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성

별, 연령, 교육수준과 개인적인 특성이 재취업에 영향을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업경험자의 창업가 정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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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동기, 창업자 특성과 채용선호도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 설정이 가능하겠다. 

가설 H1: 구직자의 기업가정신, 창업동기, 창업자특성은 채

용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구직자의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 구직자의 창업동기는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3: 구직자의 창업자특성은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구직자의 기업가정신, 창업동기, 구직자특성이 채

용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경험자와 일반구

직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1: 구직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미

치는 영향은 창업경험자와 일반구직자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
    H2-2: 구직자의 창업동기가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미치

는 영향은 창업경험자와 일반구직자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2-3: 구직자의 구직자 특성이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미

치는 영향은 창업경험자와 일반구직자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

3.3 연구가설을 위한 설문의 구성 및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한 설문의 구성을 함에 있어 도출된 요인들에 대

한 조작적 정의를 한 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을 구성하

였다. 설문자료의 측정은 인구통계학적인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리커트(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자를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추출하였고, 본 연구 목

적에 맞는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다. 

3.3.1 설문의 구성과 조작적 정의

설문 대상자는 설립 연도 5년 이상의 전통적 기업(100개)과 

설립연수 5년 미만의 신생기업(100개) 재직 중인 인사담당자 
또는 채용책임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각 설문지의 설문 문항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Khandwalla(1977), Miller & Friesen(1983), 

Covin & Slevin(1991), 김종관(1994), 위홍복(2003), 이정호

(2004) 등이 개발한 설문을 연구목적으로 조합하여 총 15문항

을 사용하였다. 각각 선택형 5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혁신성은 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영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

으로 성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진취성은 시장 상황에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행동할 수 있는 시장의 리더로서 정의하였

다. 
둘째, 창업 동기는 이상석(2006), 송광선(2000), 한정화·백윤

정(2003), 강순빈(2012)이 개발한 설문을 연구 목적으로 조합

하여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 선택형 5문항을 사용하였

다. 설문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채택한 기회 동기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실천으로 옮기는가로 정의하였다. 성취동기는 목

적 달성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가로 정의하였다. 독립 동기는 누구의 지시를 

받기보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과 생활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창업경험자이며 이들의 

창업동기를 일반구직자와 비교하여 창업동기가 인사담당자들

에게 어떠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

요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

업동기 설문 역시 창업경험자의 창업동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창업경험자와 일반구직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

였다. 따라서 일반구직자들의 창업동기는 창업동기의 개념을 

기준으로 한 구직동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의 해

석과 논의에서는 구직자의 창업동기는 구직동기로 간주하여 

해석하였다. 
셋째, 창업자 특성으로는 이승현(2014)이 개발한 설문을 연

구목적으로 조합하여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 선택형으

로 3문항, 2문항, 5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구직자 특

성에 상관없이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설문으로 

구성하기 위해 선택한 나이/성별은 나이와 성별에 따른 채용

선호도 차이의 변화를 알아보기 채택하였다. 학력은 학력의 

차이에 따라 채용선호도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채

택하였다. 창업경험은 공모전 수상이나 특허보유, 창업과 관

련한 다양한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넷째, 채용 선호도에 관해서는 이은준(2002)과 이신철(2009)

의 한국 대기업 인재상의 변화를 기반으로 각각의 독립 변수

들에 대해 채용선호도 여부에 대한 선택형 설문으로 구성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직자 구분 변수는 창업경험 여부를 구분하는 

변수로써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조절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3.3.2 분석방법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가설을 설정한 후, 본 연구에 맞는 조

작적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 설문 문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설문지 회수 

이후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공통성과 구형성 

검증, 단일 차원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설문문항의 신뢰

성을 검증하기 위하기 신뢰도를 측정한 후, 가설 검정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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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분석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이후 조

절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표본 t-test를 

활용하여 요인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기업가정신, 창업(구직)동기, 창업

자(구직자) 특성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각의 변수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가 

정신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창업(구직)동기는 기

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로, 창업자(구직자)특성은 성별/나
이, 학력, 경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존재하나 회귀분석에서

는 모형의 간소화를 위해 독립변수들의 하위요인들을 평균화

하여 독립변수를 3개의 요인으로 축소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단, 창업경험자와 일반구직자의 차이 분석에서는 독립변

수의 하위요인을 비교분석하였으므로,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 
상관관계 분석을 하위요인 수준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분석

4.1.1 자료의 수집

설문지는 총 두 종류로 배포가 되었다. 창업경험자에 대한 

채용 선호 여부를 묻는 설문지가 총 150부 중 106부가 (70%) 
회수되었으며, 일반구직자에 대한 채용 선호 여부를 묻는 설

문지가 총 150부 중 98부(65%)가 회수되어 총 300부 중 204
부(68%)가 회수되었다. 
창업경험자에 대한 채용 선호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불성실

한 응답지 5부를 제외한 총 101부(67%), 일반구직자에 대한 

채용 선호 여부를 묻는 설문지는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하여 

총 88부(63%)가 유효한 설문지로 사용되어 총 189부(63%)가 

채택되었다.

4.1.2 자료의 분석

4.1.2.1 빈도분석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표본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구직자에 대한 연구를 위한 응답 역시 인구통

계학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다음으로 창업경험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창업경험자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다는 것이 창업을 활성화하고 건강

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구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10가지 역량 중에서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고 전체 157
개의 응답 중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빈도가 54(29%)로 가장 높

았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37명(20%), 대인관계 29명(16%), 조

직이해 13명(7%), 도전정신 13명(7%), 기술력 11명(6%), 리더

쉽 10명(5%), 자기계발 9명(5%), 자원관리 6명(3%), 수리능력 

5명(3%)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업은 직무를 잘 수행해내고, 
조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구직자를 선호하

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2> 창업경험자에 대한 인식 조사

명(%)

창업경험자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조직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다

15
(17)

16
(15.2)

15
(20.5)

27
(30.7)

12
(13.6)

자기주장이 강할 것 
같다.

15
(20.5)

31
(35.2)

20
(22.7)

15
(17.0)

4
(4.5)

근속 기간이 길지 않을 
것  같다

17
(19.3)

24
(27.3)

25
(31.5)

3
(3.4)

협업이 어려울 것 같다
15

(17)
9

(10.2)
26

(29.5)
30

(34.0),
5

(9.1)

회사내규의 연봉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19
(21.6)

22
(25.0)

26
(29.%),

17
(19.3)

4
(4.5)

4.1.2.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각 변수가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공통성

(Communality)을 측정하였다. 공통성은 기준치 0.5 이상인 경

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2010). 

구분　
창업자 일반구직자

빈도 % 빈도 %

업종

서비스업 55 56 52 59.1

제조업 23 22.7 22 25

유통업 21 22 1 11.4

기타 2 2 4 4.5

직원수

50명 미만 40 39.6 38 43.3

50~100명 1 1 5 5.7

100~300명 7 6.9 10 11.4

300~1천명 4 4 2 2.3

1천명 이상 16 15.8 18 20.5

설립연수

3년 미만 4 4 12 13.6

3~5년 10 9.9 13 14.8

5~10년 27 26.7 13 14.8

10~20년 29 28.7 19 21.6

20년 이상 17 16.8 31 35.2

사원급 7 6.9 4 4.5

직책

대리급 9 8.9 4 4.5

과차장급 21 20.8 21 23.9

부장 및 임원급 34 33.7 29 33

대표이사 30 29.7 30 34.1

매출액

50억 미만 29 28.7 34 35.6

50~100억 6 5.9 5 5.7

100~1천억 14 13.9 13 14.8

1천~5천억 9 8.9 6 6.5

5천억~1조 2 2 4 4.5

1조이상 10 9.9 1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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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요인 구분
창업자 구직자

공통성 요인적재치 신뢰도 공통성 요인적재치 신뢰도

독립변수

기업가
정신

혁신성1 .864 .929

.947

.863 .870

0.92

혁신성2 .898 .948 .888 .915

혁신성3 .899 .948 .762 .850

혁신성4 .861 .928 .824 .903

혁신성5 .625 .791 .985 0.139(삭제)

위험감수성1 .827 .910

.949

.751 .866

0.922

위험감수성2 .875 .935 .778 .882

위험감수성3 .826 .909 .882 .939

위험감수성4 .862 .928 .779 .882

위험감수성5 .775 .880 .622 .789

진취성1 .835 .914

.925

.728 .853

0.845

진취성2 .834 .913 .771 .878

진취성3 .556 .745 0.210(삭제) .459

진취성4 .831 .911 .636 .798

진취성5 .815 .903 .560 .748

창업
동기

기회동기1 .751 .866

.925

.849 .919

0.802

기회동기2 .637 .798 .814 .884

기회동기3 .870 .933 .484(삭제)

기회동기4 .841 .917 .591 0.02(삭제)

기회동기5 .762 .873 .768 0.083(삭제)

성취동기1 .903 .950

.969

.825 .908

0.891

성취동기2 .905 .952 .604 .777

성취동기3 .894 .946 .662 .814

성취동기4 .900 .949 .720 .848

성취동기5 .853 .924 .685 .828

독립동기1 .799 .894

.941

.750 .866

0.908

독립동기2 .798 .893 .781 .884

독립동기3 .819 .905 .675 .821

독립동기4 .843 .918 .759 .871

독립동기5 .788 .888 .693 .832

구직자
특성

성별나이1 .843 .918

.856

.944 .972

0.923성별나이2 .824 .908 .915 .956

성별나이3 .661 .813 　 　

학력1 .699 .836

.890

.788 .888

0.869
학력2 .865 .930 .672 .820

학력3 .679 .824 .795 .892

학력4 .768 .876 .626 .791

경험1 .778 .882

.925

.701 .837

0.871

경험2 .642 .801 .678 .824

경험3 .793 .890 .514 .717

경험4 .821 .906 .750 .866

경험5 .818 .904 .664 .815

종속변수
채용선
호도

채용선호도1 .662 .814

.951

.783 .885

0.9

채용선호도2 .672 .819 .655 .810

채용선호도3 .704 .839 .761 .872

채용선호도4 .745 .863 .739 .860

채용선호도5 .699 .836 .645 .803

　KMO .868 (유의확율 .000) 0.806 (유의확율 .000)

　총설명력(%) 84.212 71.653

창업경험자를 기준으로 요인별로 공통성이 가장 낮은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에서 기업가정신에서 진취

성3(.556), 창업동기에서 기회동기2(.798), 창업특성은 경험

2(.642)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나, 모두 기준치인 0.5 이상

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채용선호도 1(.662)로 가

장 낮았으나 0.5 이상으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일반구직자를 기준으로 공통성을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에서 

진취성2(.210), 창업동기에서 기회동기3(.484)이 0.5보다 낮아 

제거하였으며 나머지 측정 문항들은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공통성이 0.5 이하인 문항을 제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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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가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자료의 적합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정성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통해 표본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연구자들의 경험적 기준에 의하면 

KMO값이 0.6 이상이면 표본은 적절하며 주요 요인분석을 수

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Hair et al., 2010).
검증 결과 KMO는 창업경험자(0.868), 일반구직자(0.806)로 

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증에서도 귀무가설이 유의

확률 0.000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요인분

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요인분석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경험자 기준으로 요인분석 결과 측정

변수 모두 요인적재치가 0.4이상으로 단일차원성이 확보가 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일반구직자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단일 차원성을 확보하지 않은 항목(혁신성5, 기회

동기4, 기회동기5)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회전요인분석을 통하

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총설명력은 경험적 기

준치인 60%를 상회하는 창업자 84%, 구직자 71%로 매우 양

호한 설명 수준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4.1.2.3 신뢰도 분석

공통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거된 측정문항을 제

외하고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대표적이고 널리 사용되

는 신뢰성 검사 방법인 Ch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α계

수는 내적일치성(Internal Consistency)을 통해 신뢰성을 검사하

는 계수이며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 
창업경험자 기준으로 혁신성(.947), 위험감수성(.949), 진취성

(.925), 기회동기(.925), 성취동기(.969), 독립동기(.941), 창업자

특성(.856)으로 모두 기준치인 0.7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일반

구직자 기준으로 혁신성(.920), 위험감수성(.922), 진취성(.845), 
기회동기(.802), 성취동기(.891), 독립동기(.908), 창업자특성

(.923)으로 모두 기준치인 0.7이상으로 확인되어 신뢰성이 확

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1.2.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측정변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관

계수의 값이 0.181~0.819로 확인되었다(<표 4> 참조). 하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분석 결과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성별나이 학력 경험 채용선호도

혁신성 1 　 　 　 　 　 　 　 　 　

위험감수성 .793*** 1 　 　 　 　 　 　 　 　

진취성 .812*** .822*** 1 　 　 　 　 　 　 　

기회동기 .689*** .655*** .669*** 1 　 　 　 　 　 　

성취동기 .817*** .758*** .819*** .736*** 1 　 　 　 　 　

독립동기 .719*** .765*** .741*** .773*** .780*** 1 　 　 　 　

성별나이 .580*** .539*** .545*** .604*** .594*** .580*** 1 　 　 　

학력 .527*** .532*** .540*** .583*** .551*** .532*** .551 1 　 　

경험 .520*** .645*** .590*** .650*** .562*** .673*** .633*** .644*** 1 　

채용선호도 .262*** .308*** .277*** .211** .300*** .205** .181* .247*** .310*** 1

*p<.05, **p<.01, ***p<.001

4.1.2.5 가설의 검정

다음 단계로 본 연구를 위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창업경험

자와 일반구직자를 조절변수로 하여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가설H1, H2)(<표 5> 참조). 먼저 모델 1에서는 기업가정

신, 창업동기, 창업자 특성이 채용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모델 2에서 구직자 구분(창
업경험자, 일반구직자) 더미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기업가정

신, 창업동기, 창업자 특성이 채용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의 모델 2의 결과와 같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은 채

용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231, 
p<.05), 창업동기와 채용선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2만이 지지되고, 가설1-1, 가

설1-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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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절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채용선호도
모델 1 모델 2 모델 3

　가설결과　
B 표준오차 t B 표준오차 t B 표준오차 t

(상수) 2.321 .217 2.34 .216 10.810 1.709 .238 7.167 　

구직자 구분
(창업=0/일반=1)

-.193 .140 -1.377 2.213 .469 4.715***

기업가정신 .215 .113 1.903 .231 .113 2.045* .006 .157 .037 H1-1 채택

창업동기 -.076 .126 -.602 -.051 .127 -.401 .275 .157 1.760 H1-2 기각

구직자특성 .152 .097 1.567 .134 .098 1.367 .268 .124 2.172* H1-3 기각

구직자구분
×기업가정신

.214 .214 1.002 H2-1 기각

구직자구분
×창업동기

-.864 .245 -3.525** H2-2 채택

구직자구분
×구직자특성

-.107 .185 -.579 H2-3 기각

F 6.992*** 5.743*** 9.162***

R2 .102 .112 .263

R2 변화량 .010 .151
*p<.05, **p<.01, ***p<.001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구직자 구분 변수와 기업가정신, 창

업동기, 창업자특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는 모델 3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구직동기와 구직자구분의 

상호작용항 만이 채용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64, p<.01). 반면 기업가정신과 창

업자특성은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서 창업동기가 독립적으로 채용선호도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조

절변수(창업경험자, 일반구직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2-2 창업동기가 채용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자와 일반 구직자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상호작용 변수가 음의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구직자

의 창업동기가 채용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창업자와 일반구직

자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6>, 
<표 7> 참조).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창업자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0.05,**<0.01)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1.709 .192 　 8.915 .000 　 　

기업가정신 .006 .126 .008 .046 .964 .173 5.782

창업동기 .275 .126 .384 2.189 .031* .183 5.472

창업자특성 .268 .099 .330 2.702 .008* .377 2.651

R=.678, R2=0.460, F=27.271(유의확율.000), Durbin–Watson=1.7937

4.1.2.6 창업경험자와 구직자 비교

다음 단계로 가설검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창업경험자를 대상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표 7> 참조). 먼저 창업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R값을 확인

한 결과 0.678로써, 높은 상관관계(.4이상 높은 상관관계 간

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

해 설명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R2을 확인한 결과 46%로 

나타났다. 

본 가설이 회귀모형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Durbin–
Watson을 체크한 결과 1.793으로 2에 근접하여 회귀모형에 적

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산분석에서 유의 확률이 0.000으
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 한계가 0.1이상이고 VIF가 10미만으로서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의 확률을 확

인 결과 창업동기와 창업자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

인하였다. 즉, 창업동기와 창업자특성이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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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다중회귀분석 결과 - 일반구직자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0.05,**<0.01)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3.922 .479 　 8.186 .000 　 　

기업가정신 .220 .172 .191 1.282 .203 .491 2.035

창업동기 -.589 .224 -.490 -2.632 .010* .314 3.188

구직자특성 .161 .164 .150 .983 .329 .464 2.155

R=.496, R2=0.2880, F=26.695(유의확율.000), Durbin–Watson=2.152

다음으로 일반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R값을 확인한 결과 0.496으로써,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R2을 확인한 결과 28.8%로 나타났다. 본 가설이 

회귀모형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을 체크한 

결과, 2.152이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가 0.1이상이고 VIF가 10미
만으로서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창업 동기만이 채택됨을 

확인했다. 즉, 구직자의 창업 동기는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가설2-2 창업동기가 채용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은 창업경험자와 일반구직자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창업자

와 구직자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즉, 창업경험자의 창업동기는 채용선호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일반구직자의 창업동기는 채용선호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1.2.7 가설의 검정 (차이분석)

다음으로 각 변수에 대한 설문응답자들이 창업경험자와 일

반구직자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독립표본 t-test를 사

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아래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동기, 경험, 채용선호도 부분에서 창업경험자

와 일반구직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전체적으로 일반구직자에 비해 창업경험자의 인식수준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창업경험자-일반구직자 차이분석표 

Factor
창업경험자(N=101) 일반구직자(N=88) t-test

차이유무
평균

Standard
Deviation

평균
Standard
Deviation

t-value
p value

(*<0.05, **<0.01)

혁신성 3.0525 1.37961 3.9545 .89326 -5.399 .000** O

위험감수성 2.6733 1.35107 3.1114 1.10125 -2.455 .015* O

진취성 2.8015 1.23200 3.4545 .81409 -4.348 .000** O

기회동기 2.6822 1.24791 3.4705 .76356 -5.309 .000** O

성취동기 3.0054 1.39700 3.9773 .81336 -5.932 .000** O

독립동기 3.0054 1.39700 3.0295 1.09861 -.133 .895 X

성별/나이) 3.0924 1.28851 3.5606 1.09398 -2.701 .008* O

학력 2.9736 1.18638 3.3693 1.08674 -2.378 .018* O

경험 2.7599 1.18598 2.6818 1.06766 .473 .637 X

채용선호도 3.2455 .47062 3.2341 1.00583 .097 .923 X

Ⅴ. 결론 및 향후과제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경험자가 다양한 이유로 창업을 접고 기업의 

일원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할 때 일반구

직자와의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업으로서 

창업경험자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해 주고 때로는 일반 구직

자보다 그 역량을 더욱 인정하여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

려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반구직자보다 부정적인 

잣대로 채용의 기준을 적용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창업경험자와 일반구직자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총 189부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조절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허제인

22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5 No.1

첫째, 창업경험자와 일반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정신, 창업동기, 구직자 특성이 채

용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구직자 구분(창업경험자, 일반구직자) 변수

가 투입되었을 때, 기업가정신만이 채용선호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 유형이라는 기준을 고려하

지 않는다면 기업입장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지원자를 선

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창업경험자를 기준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창

업동기와 채용선호도와 창업자특성과 채용선호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기업가정신과 채용선호

도는 기각되었다. 이는 창업동기(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

기)가 명확한 창업경험자를 기업에서는 기존의 창업 경험자에 
대한 선입견과 상관없이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창업경험자의 나이/성별, 학력, 경험 등이 

기업의 특성과 부합한다면 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셋째, 일반구직자를 기준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창업동기

가 오히려 채용선호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을 함에 있어 구직동기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구직자는 지원동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의 포부를 통해 왜 내가 이 기업에 입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기업은 부정적으로 바라본

다는 것이다. 즉, 인사담당자들은 구직자들의 지원동기가 과

대 포장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구직자들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면 채용선호도에도 그만

큼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인사담당자들은 일반구직자에 비해 창업경험자의 기

업가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동기(기회동기, 성취동

기), 성별(나이), 학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실패는 개인의 의지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하규수, 2010). 따

라서 창업에 실패한 구직자들이 이러한 경험과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인사담당자들에게 반영된 결과임

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반구직자와 창업경험자의 채용선호도

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인사담당자들이 창업경험 자체

에 대한 선입견을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가설 검정의 결과와 강순빈(2012)의 연구 결

과를 비교한 후 시사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는 연구에서 

창업자와 관련한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를 기업의 성과와 연

관을 시켰다. 반면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업의 채용선호도

로 적용하였으나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연

구 결과에서 그는 창업 동기는 기업의 성과와 연관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내용과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

론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창업경험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자특

성은 기업의 채용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일반 구직자의 경우는 구직동기가 기업채용 선호도

에 진정성 있는 구직동기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와 더불어 아무리 기업가정신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창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창업동기의 진정성과 창업자 특성

에 따라 기업에 채용될 수도 있고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일반 구직자는 구직동기가 기업의 채용선호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진정성이 

결여된 구직동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채

용선호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관

계분석에서는 창업경험자의 기업가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채용선호도 간의 관계는 유의하였고, 일반구직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을 중요시하는 

기업일수록 일반구직자보다는 창업경험자를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창업교육과 청년들이 손쉽게 창업

할 수 있는 창업 확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창업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의 창업자가 실패 또

는 포기를 하게 된다. 즉, 창업은 장단점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

경험자도 언제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구직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고 이들의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함으로써 정부의 창업확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동기와 창업자 특성이 기업의 채용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구
직)동기 요인 중에서는 성취동기를 기회동기와 독립동기보다 

높게 평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창업경험자(일반구직자)특
성 면에 있어서 성별/나이를 학력과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생

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경험자는 기업에 입사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자신이 왜 

다시 기업의 일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동기와 자신의 창업

경험에서 습득하게 된 경험을 어떻게 기업의 성과에 이바지

할 것 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입사기회

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업경험자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동

기와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기업과 사회의 인식 역시 창업경험자는 조직 적응력이 

낮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근속 기간이 짧고, 협업이 어려우

며, 높은 연봉만 선호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경험자가 일반 구직자로 돌아갔을 

때, 기업이 원하는 역량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적 흐름에만 휩쓸려 창업을 했다

는 식으로 창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그들

이 가진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 주는 인식전환을 강조

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경험자들이 보유한 고유의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보상체계를 만들어 근무 환경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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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 나간다면, 기업의 매출 향상과 함께 창업경험자의 기업 

충성도를 높이는 결과와 함께 한국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적은 표본의 수로 인해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점과 다양한 업종별 차이점, 전통적인 기업과 

벤처기업의 인식 차이 결과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채용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학력, 전공 등

과 같은 구직자의 배경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는 실

질적인 채용요건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창

업경험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에 있다. 이에 다음 연

구에서는 더욱 넓은 표본을 확보하여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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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eekers with Start-up Experiences and the General Job See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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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eference of corporate recruitment can be achieved without any difference 
between the start-up experiencer and the general job seek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start-ups that affect the preference of job seekers for companie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factors related to start-ups between 
general job seekers and job seekers with start-up experience. Third, it is to see the difference in the preference for employment between 
job seekers with start-up experiences and general job seeker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research model were entrepreneurship, motivation for start-up (job search), and characteristics of the 
job seekers (founder).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job preference, and the moderating variables were presented as job seekers’ 
classification (job seekers with start-up experience vs. general job seeke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personnel managers of 100 companies with more than 5 years of establishment and 100 new 
companies with less than 5 years of establishment.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in two types, and 189 respondents, including 101 
job seekers with start-up experiences and 88 general job seekers, were finally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both experienced start-up experiencers 
and general job seekers, only entrepreneurship had an effect on preference for recruitment.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eekers' 
classification was found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start-up and preference for employment. Thir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start-up experiencer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for start-up, the 
preference for recruitment, the characteristics of founders and the preference for recruit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nder and the preference for employment were rejected. Fourth, the results of the study based on 
general job seekers showed that the motivation for job search decreased the preference for employment.

The study did not provide the results of differences in recognition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traditional enterprises and venture 
businesses due to the limitation of small examples.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start-up experiencers either. However, it is meaningful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what preparations should be made when the start-up experiencers close their start-ups and turn their career 
into employment and to help them to accurate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It also provides the preference of the 
general job seekers for the company, the preparation for successful employ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future 
start-up revitalization.

Key words: Start-up Experiencer, General Job Seekers, Preference for Recruitment, Entrepreneurship, Start-up Motivation, 
Characteristics of Founder, Motivation of Job Search, Characteristics of Job Seeker, Personnel Manager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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